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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 요약

영화 <300>은 적지 않은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. 논란의 배경은 ‘동양 문화에 

대한 몰염치인가, 영화라는 창작적 허구에 대한 몰이해인가’의 대립구도에서 비롯

되었다. 이란에서 는 이 영화가 그들의 선조인 페르시아인을 모독하고 역사적 사

실을 왜곡했다는 이유로 상영이 금지되기도 하였다. 

영화의 원작자 프랭크 밀러와 영화감독 잭 스나이더는 영화가 역사를 왜곡했다

는 비난에 대해 ‘소재만 빌려왔을 뿐 역사를 다룬 것이 아니었다’고 항변하지만, 영

화가 하나의 예술영역을 넘어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그

리스와 페르시아를 선악의 이분법적 구도로 파악한 점에 대해서는 비판의 여지가 

있다. 그러한 관점에서, 영화 <300>이 단순히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는 차원을 넘

어, 역사적 스테레오타입 분석방법을 적용시켜서 영화를 통해 드러내려는 원작자

와 감독의 의도는 무엇인가, 그리고 그러한 의도에서 만들어진 영화가 관객들에

게 심어줄 수 있는 이미지와 스테레오타입은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는 역사를 소

재로 하는 영화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담론의 장을 열어 줄 수 있을 것이다.




